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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논문은 19세기 후기 낭만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동기작법(Motivische Arbeit)과「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op.108 d단조」의 제 1악장에 나타나는 동기작법에 관한 연구이다.

브람스가 음악에서 기본 동기를 바탕으로 변형, 유지, 발전하는 것은 그의 

작곡 기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룰 바이올린 소나타 op.108은 그의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곡된 곡으로 오랜 기간(1886-1888)에 걸쳐 쓴 작품이

다. 소나타 형식으로 된 제 1악장은 브람스의 동기 활용이 잘 드러나는 작

품이다.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본론은 동기작법에 대하여 베토벤

의 교향곡과 브람스의 작품들을 통해 동기가 어떻게 순환, 변형되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바이올린 소나타 op.108의 작품배경을 알아

보고 제1악장을 통해 동기의 활용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한 동기적 요소들

이여러 변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곡 전체에 통일성을 갖는 점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동기 활용기법이 브람스 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

임을 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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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19세기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은 17세기와 18세기의 절대적인 

형식미를 추구하던 고전주의에 반하여 개인의 감정표현을 중요한 요소로 생

각하였다. 음악적 감정을 보다 주관적이고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중요시 여겼다. 이러한 낭만주의 음악은 순수하게 음악 자체를 중시

하며 고전주의 형식을 따르는 절대음악과  문학이나 음악외적 내용을 음악

에서 표현하려는 표제음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브람스는 절대음악을 고

수하며 고전적  전통과 낭만적 표현력을 결합한 작곡가로서 협주곡, 가곡, 

합창곡, 피아노 독주곡, 실내악 등 오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

품을 남겼다.1) 그 중 실내악은 40여년에 걸쳐 작곡되었는데 그의 음악세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실내악 역사 중에서도 

하나의 큰 정점을 이루고 있다.2)

그는 1879-1888년 동안 세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룰 「바이올린 소나타 No.3 op.108, d단조」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작곡

된 것으로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유일한 단조이며, 3년(1886-1888)에 걸

쳐 쓴 작품이다.

브람스의 작곡기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기본 동기를 작품전체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작품내의 일관성을 갖게 되며 악장간의 순환적 연결을 이루기도 한다.

본 논문은 「 바이올린 소나타 No.3 op108, d단조」제 1악장을 모티브 활용

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주제와 동기를 발전시켜 곡을 완성하는 브람스의 

Motivische Arbeit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서울: 나남출판사, 1997, P. 382 

2)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서울: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3,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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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ische Arbeit는 그의 중요한 작곡기법으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

은 브람스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특징적 작곡기법을 알기 위해 Motive의 정의와 그것의 일반적인 변형, 

발전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브람스의 동기 활용에 대해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함으로써 그의 동기 작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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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브람스의 동기작법(Motivische Arbeit)

동기란 그 작품의 주제적 단편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단위이다. 

그것은 그 자체의 표현력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 또는 주요 악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

기는 다양한 변화를 하면서 반복되어 쌓이고 겹쳐서 악곡에서 마치 건축할 

때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동기의 활용을 Motivische Arbeit 

라고 부른다. 

브람스의 작곡기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기본 동기를 발전, 활용

하는 것으로 작품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작품전체에 있어서 부

수적으로 생겨난 모든 동기와 악구들은 이 기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발전적 작곡기법을 통한 음악들은 서로 다른 단

계에서 음악적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음악적 다양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3) 

그는 동기를 선율적, 리듬적으로 변형 시켜 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

켜나가는 phrase 전개방법을 사용했다.4) 브람스는 한 악장(내지는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테마들을 처음부터 하나의 ‘주제적 동기’에서 유래시킨다. 

각 단락이나 악장에서 나타나는 테마들은 이러한 ‘기본 모티브’를 변화시

킨 모습(variante)을 갖기도 하고 혹은 기본 모티브에서 파생된 다양한 

‘실잣기(Fortspinnung)’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한다. 브람스에 의해 활용되

는 이러한 기본 모티브는 ‘원초모티브(Urmotive)' 혹은 모토모티브

(Mottomotive)라고 일컬어지며 훗날 쇤베르크(Arnold Schöenberg, 

3) 낭만음악, 통권 80호, 제 4호, 서울: 낭만음악사, 2008, p. 68

4) Rey M. longyear, Nineteenth-Century Romanticism in Music, third edition, 김혜선 역, 서울: 도

서출판 다리, 2001,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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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1951)에 의해 이러한 브람스의 작곡기법적 특징은 “발전적 변주

(Developing Variation)”라고 명명되었다.5) 

쇤베르크는 발전적인 주제변형을 서양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작곡기법으로 

간주하였는데, 이것은 주제를 활용한 작곡기법으로 처음에 제시된 주제 동

기가 여러 선율과 리듬으로 결합되어 변형하여 전개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주제변형의 기본도구는 주제 동기라고 하였다. 쇤베르크는 음악적 언어 영

역의 위대한 개혁자로서 “진보적 브람스”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들과 1936년의 제4번 현악 4중주에서도 브람스의 구성적인 기법들

을 통합하였다.6) 그 예로 쇤베르크가 1905년에 작곡한 「현악4중주 제1번 

d단조 op.7」은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요소가 나머지 2, 3, 4악장

에서도 유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

브람스는 음 혹은 리듬의 반복적 사용보다 발전적 형태를 가진 반복이나 변

주를 추구하였으며 동기 또는 선율의 발전에 있어서 전위(Inversion), 역행

(Retrograde), 전위-역행(Retrograde-inversion)의 방법을 썼다.8)  

이렇게 브람스에게는  하나의 기본 동기가 작품 전체에 있어서 활용되는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작품전체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모든 

동기와 악구들은 이 기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5) 김용환, 서양음악사 19C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05, pp. 198-199

6) Rey M. longyear, Ibid, p. 242

7) Walter Frisch, The Early Works of Arnold Schönberg, London: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93, p. 188

8) 낭만음악. 제 20권, 서울: 낭만음악사, 2008, p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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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작법(Motivische Arbeit)

Motive의 사전적 의미는 회화, 조각, 문학 등에서 표현과 창작의 동기가 되

는 작가의 내부 충동이다.

ⅰ.창작에서는 우선 소재가 있고 이것이 주제에 부합되게 플롯을 구성하여 

작품이 완성된다. 작자는 소재로부터 주제를 얻었을 때 작자의 내부에 표현 

하려는 창작의욕이 생긴다. 이와 같은 내부충동이 Motive 이다.

ⅱ.음악에서는 선율이나 리듬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ⅲ.장식에서는 모형으로서의 하나의 정돈된 형을 갖추고 하나의 장식작품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Motive 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작품

을 이루기 위한 최소의 단위이며 출발점이라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에서의 Motive 활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음악에서의 일반적인 Motive에 관해 알아

보겠다. 

1) 음악에서의 동기(Motive)

동기란 악곡을 구성하는 음악적 소재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가장 짧은 음악

적 아이디어인 이 동기는 선율적, 화성적, 리듬적이거나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기도 한다. 동기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동기는 주제가 

가장 짧게 세분화 된 것으로써 동일성(identity)을 가지고 프레이즈

(phrase)가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리듬의 동기는 때때로 쉼표를 포함

한 강세가 있고(accented) 강세가 없는(unaccented), 혹은 짧고 긴 아티큘

레이션(articulations)들의 특징적인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율의 유형

을 유추해서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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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선율, 화성, 리듬 요소들의 조합이며, 주제는 그것의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동기와 주제의 관계는 주제와 전체적인 악장이나 악곡

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각각의 경우에서 동기는 보다 작은 단위로 불완전하

지만 그것은 더 큰 단위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중요한 결과들과 특별한 동

일성을 가진다.9)

동기는 그 자체의 표현력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 또는 주요 악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작곡가들은 흔히 리듬의 동기를 만들고 이것을 발전시키는데, 리듬의 발전

은 일반적으로 동기 리듬을 반복하거나 변형시킨다. 또한 선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그 구성은 몇 개의 음만으로 되어있는 경

우도 있고, 길게는 여러 마디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 동기는 내부적으로 

더 작은 동기요소들, 부분동기(figure)와 동기조각(frag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조각은 동기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동기조각이 모여 부분동

기를 만들고, 부분동기가 모여 하나의 동기를 구성한다.10) <악보1>

다음에서 a와 b는 부분동기이며 x는 동기조각으로 볼 수 있다. 

<악보1> 

9)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2,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 p. 648

10) 김규태. 문성희, Musical Analysis , 서울: 음악춘추사, 200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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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는 그 전체를 같은 형태 또는 변형하여 반복하거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동기 요소들을 반복 사용하여 동기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또한 

선율의 동질성을 유지하게 한다.11)

하나의 음형(figure)으로 불리려면 최 소 한 개 이상의 리듬(rhythm)과 한 

개 이상의 음정(interval)을 포함하여야만 한다.

음형이라는 용어는 Motive 즉, 동기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관

례이다. 그러나 모든 음형들을 가리켜 동기라고 부르지는 않으며 특정한 어

떤 음형만이 동기로서 인정된다. 그렇다면 동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특정한 조건이란 앞서 말 한대로 음형으로써 갖추어야 할 최소의 리듬과 음

정은 물론이고 그 한 작품의 기본 구조(structure)를 최소의 단위로 함축하

고 있는 음형이 동기인 것이다. 이 동기는 변형과 발전 과정을 거쳐 하나의 

바로 그 작품으로서 완성 되는 것이다.12)

음악 작품이 발전되는 짧고 간결한 음악적 요소인 이 동기는 다양하게 변형 

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기의 변형 방법이다.13)

a. 절대적 반복(Absolute repetition)

b. 관계적 반복(Relative repetition)

c. 음정의 확장(Interval expansion)

d. 음정의 축소(Interval contraction)

e. 전위(Inversion)

f. 역행(Retrograde)

g. 대위법적 방법(Contrapuntal treatment)

h. 리듬의 축소(Rhythmic diminuation)

11) 김규태. 문성희, op. cit. p. 26

12) 이여진, 창작과 분석 (vol. 1) Gregorian chant 로부터 Brahms 까지, 서울: 음악춘추사, 2002, p. 

234

13) E. J. Lehmann, 음악형식의 분석, 김현선 역, 서울: 수문당, 200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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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리듬의 확대(Rhythmic augmentation)

j. 변주(Variation)

k. 축소(Dismemberment)

l. 확대(Enlargement)

m. 리듬의 모방(Rhythmic imitation)

n. 리듬의 변화(Rhythmic alterration) 

다음 악보ex)는 예견되는 변형 방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예를 포함한다. 

a. 절대적 반복   b. 관계적 반복

c. 음정의 확장   d. 음정의 축소

e.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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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역행

g. 대위법적 방법

h. 리듬의 축소

i. 리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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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변주    

k. 축소 *

* k의 악보ex)는 명확하게는 동기의 완전한 형태의 축소가 아닌 동기의 후반이 연장되어 나

타나고 있다.

l. 확대

m. 리듬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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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리듬의 변화

지금까지 음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독립성을 지닐 수 있는 최소 단위

가 동기(Motive)임을 알았다. 두개의 음뿐이더라도 그것이 선율적, 리듬적

으로 충분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동기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음악의 연장기법의 발전으로 인한 동기들의 직접적 연결로부터 연장, 확대

된,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아가 대위적 연결로 작곡기법과 방법의 기술적 확

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14)

14) 이여진, 창작과 분석 (vol. 1) Gregorian chant 로부터 Brahms 까지, 서울: 음악춘추사, 2002,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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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토벤 교향곡에서의 동기작법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짧은 동기를 재료로 하여 변형 

및 다양하게 발전시켜 곡 전체를 이루어내는 뛰어난 작곡가이다.

주제 선율을 소재로 하여 전개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동기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설정함에 있

어서 이 동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을 하였는데, 이런 면에서 악

상을 구성할 때 이것을 지극히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을 창작한 베토벤

이야말로 전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15) 

베토벤의 작품에서 소나타 구조적 법칙에 유래하고 소위 ‘틀’을 명확히 

해주는 형식적 요소들은 주제적, 선율적 현상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거의 ‘틀’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제1주제에서 제2주제로 옮겨가

는 경과부에서 나타나는데, 베토벤은 이런 경과부를 그 기능은 유지시키면

서 음악적 효과에 있어  거의 제1주제를 능가하는 독자적인 선율적 표현으

로 채우거나, 아니면 경과부와 제1주제를 강하게 결부시켜 제2주제가 뒤늦

게 감지되도록 했다. 전개부는 재현부라는 목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부분들과 다름없이 긴장감을 가진다. 이를 통해 성취되는 것

은 바로 새로운 유형의 통일성이다. 각각의 작품은 특별하고 독특한 유형의 

유기체로 느껴지는데, 이는 한 주제속의 동기를 토대로 악장과 작품 전체의 

형상을 새롭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일관성 때문이다. 유기적 구성의 이 

기본 원칙이 베토벤 전 창작시기 내내 유지되고 있다.16)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어법과 음악을 전개 시

켜 나가는 능숙한 기법이 초기와 중기의 작품들에서 보다 한층 더 농축되어 

있다. 이러한 후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양식의 특징들 중에서 음악 역사가 

15) 김승일,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서양음악사, 서울: 예일출판사, 2004, p. 200

16) 발터 리츨러, 베토벤, 나주리. 신민선 역, 경기: 음악세계, 2007,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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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트(D. J. Grout, 1902-1987)는 주제와 모티브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

휘되는 발전기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17) 특히 주제 또는 모티브를 발전시

켜 전개해 나가는 기법의 특징은 베토벤의 모든 시기의 작품에서 보여 진

다. 이러한 동기의 활용은 브람스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브

람스의 곡을 살펴보기 전에 베토벤의 동기작법을 그의 교향곡을 통해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베토벤의 동기작법은 그의 교향곡 제5번(운명)과 9번(합창)등에서 잘 나타

난다. 브람스 교향곡 역시 베토벤의 동기 활용을 사용한 예와 흡사하여, 브

람스의 교향곡 4개의 작품은 고전적 교향곡의 전통을 이은 베토벤의 제9번 

이후의 교향곡으로까지 불리워지며 베토벤의 진정한 계승자로 칭해지기도 

한다.18) 이렇게 브람스의 동기적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곡가가  베토

벤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c단조는 주제의 처리와 전개 방식에 있어 베토벤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제1악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유명한 운명의 동기

는 하나의 재료로부터 무한하게 샘솟듯이 솟아 나오는 변화무쌍한 음악적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극히 단순한 동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1악장만이 

아니라 곡 전체를 지배하는 이 ‘세 개의 짧은 음과 한 개의 긴 음’으로 

이루어진 4음의 동기를 가리켜 베토벤은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

했다. 앞의 리듬이 짧고 뒤의 리듬이 길 경우에 음악적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제1악장 주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베

토벤의 이 동기만큼 간결하고 무궁무진한 변화를 내포하는 ‘세포’같은 동

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 유명한 운명의 동기는 그 리듬과 외형을 유지한 

채로 반복되는데, 베토벤은 전 악장에 걸쳐 나타나고 발전되는 이 동기를 

통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19)

17) D. J. Grout, 서샹음악사 (개정4판), 서울 : 세광출판사, 1996, p. 639

18) D. J. Grout, 서양음악사, 서울: 수문당, 1982, p. 190

19) 민은기. 신혜승, 서양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세계, 200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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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베토벤 교향곡 op. 67, 제5번 c단조」는 소위 ‘운명의 동기’로 

불리는 처음에 제시되는 동기가 곡 전체를 지배하는 작품으로 동기의 선율

적, 리듬적 요소들이 모든 악장에서 순환되고 있다.20) <악보2>

<악보2-1> 제 1주제 - 확고한 주제 제시 후 분산되어 출현   

        

<악보2-2> 하행하는 선율로 출현

20) 홍세원,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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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기본 동기가 Tutti형태로 출현한 후 다시 분산적 하행

<악보2-4> 상행하며 출현



- 16 -

<악보2-5> 주제의 일부 동기가 Unison으로 하행하며 출현

베토벤 교향곡 제3번은 제1주제의 주요동기가 악장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변

형이 되는데 동형진행처럼 다뤄지다 반음계적 끝부분이 상행하기도하고 상

승해 가다가 하행하기도 한다. 악장이 끝날 때쯤에는 악구의 끝이 하행하지 

않고 고음에서 유지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21) <악보3>

<악보3-1> 제 1주제

21) 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 제7판,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200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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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2> 동형진행을 통한 Enlargement(확대)

<악보3-3> 발전부의 ‘새로운 테마’의 내용속에서 보여지는 출현

            *표시는 제 1주제에 나오는 음들이다.

<악보3-4> Coda에 나타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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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으로 곡 전체에 동기의 리듬적, 선율적으

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순환되고 있다. <악보4>

<악보4-1> 제 1주제 제시

<악보4-2> 못갖춘 마디로 장식되어 출현

<악보4-3> Syncopation에 의한 붓점으로 출현

<악보4-4> 셋잇단 형태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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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5> 6/8박자로 바뀌면서 점4분음표로 출현

<악보4-6> 4/6박자로 바뀌면서 음형의 길이가 변형

<악보4-7> 음형의 축소

지금까지 베토벤 교향곡에 쓰여진 동기의 변형,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선율 구상에 있어서 동기 활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주제

의 동기요소를 리듬이나 음정 등의 축소 또는 확대, 변형하면서 곡 전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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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람스 작품에서의 동기작법

브람스 역시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동기요소를 변형 및 발전시키는 것을 기

본 토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그 동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베토벤의 동기 

작법을 따랐다.22) 다음은 브람스의 동기작법(Motivische Arbeit)을23) 그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은 처음 등장하는 동기의 3도 하행과 상행이 악장 전체

의 중심이 되는데, 이 동기의 리듬형과 그 변형 또한 악장 전체에 등장한

다. 이 간단한 주제는 여러 형태의 변형으로 이 작품의 전체를 이루는 동기

가 된다.24) 먼저 이곡의 기본 주제구성을 살펴보면 3도 음정의 하행과 상행

으로 이루어진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였다. 이 기본 구성에 리듬과 화성, 박

절을 배치하여 주제화 시킴으로써 이 주제가 곡 전체에서 발전하였다. 즉, 

이 작은 원초적인 동기가 유기적으로 발전하기 함으로써 곡 전체에 통일성

을 구축하고 있다. <악보5>

<악보5-1>

22) Douglass M Green, Form in Tonal Music, second edition, 박경종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0, 

p. 217

23) 본 논문 pp. 3-4 참조

24) 월간음악, 제15권, 서울: 월간음악사, 1971. 1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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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 제 1악장의 1주제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 

<악보5-3> 제1주제 확장부분에 나타난 동기의 조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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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4> 동기가 확장된 형태

<악보5-5> 동기를 주고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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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6> 동기재료를 주고받는 형태

이처럼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의 1악장」에서는 연이어서 도입되는 동기 활

용의 기법을 본보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주제는 언제나 옥타브 간격으

로 바뀌면서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는 3도 음정의 끊임없는 연속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음의「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No.1 op.78 G장조」는 순환동기를 사용하

여 주제 전개기법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악장의 주제 동기가 3악장에 

변형되어 나타나며 이는 악장 간에 동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25) <악보6>

25) Douglass M Green, Form in Tonal Music, second edition, 박경종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0,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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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1> op.78 G장조, 2악장 (마디1-4)

<악보6-2> op.78 G장조, 3악장 (마디82-86)

            Rhythmic augmentation(리듬의 확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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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op.100 A장조」의 제 1주제는 다음과 같

이 Motive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며 1악장 전체에 활용되어 나타난다.<악보

7>

<악보7-1> 제 1주제

<악보7-2> Motive a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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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 Motive b의 전개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op.2」의 제 1주제의 Motive가 변형되어 지

속적으로 등장한다. <악보8>

<악보8-1> 제 1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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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2> Motive의 전개

<악보8-3> Motive의 동형진행



- 28 -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op.5 」는 제 1주제의 주요 Motive가 조금

씩 변형되어 1악장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악보9>

<악보9-1> 제 1주제 제시

<악보9-2> 박이 어긋나며 반진행으로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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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3> Motive의 변형, 확대

지금까지 그의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기를 여러 형태로 활용하여 곡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기의 역할은 하나의 Phrase 또는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로의 단순한 역할을 넘어 작품 전체를 구상하고 지배하는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26) 

브람스의 여러 작곡기법 중 이와 같이 동기를 활용하여 곡을 전개하는 동기

작법은 그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작곡기법으로, 기본단위인 동기에서부

터 발전되어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나가는 브람스 작품의 가장 큰 원동력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기작법은 브람스의 작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

으로 음악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음악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26) 이여진, 창작과 분석 (vol. 1), 서울: 음악춘추사, 2002, p. 239

27) 낭만음악, 통권 80호, 제 4호, 서울: 낭만음악사, 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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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op.108 제 1악장의 동기작법

1) 작품배경 및 구조

브람스의 실내악은 그의 작곡기법을 발전시킨 매개체 중 하나였으며,  평생

에 걸친 실내악 작곡은 19C 유럽음악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28) 그의 실내

악은 바로크의 대위법과 다악장 구조의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29) 브람스는 26곡의 실내악 작품 중에서 바이올린 소나타는 단 3곡

(opp.78, 100, 108)만을 남겼다. 그 중 제일 먼저 작곡된 제 1번 〈op.78, 

G장조〉는 1878년 오스트리아 남부 베르터 호반의 페르차하(pörschach)에서 

작곡되었다. 이곡의 제 3악장은 1873년에 쓰여진 그의 가곡 〈op.59의 No.3  

Regenlied (비의노래)〉와 〈No.4  Nachklang (여운)〉에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쓰여 졌다.  그것은 가곡의 선율을 리듬의 형태만 축소시켰을 뿐 반주

부분까지 그 모티브를 그대로 쓰고 있다.30) 3악장 시작 첫 부분에 나오는 

세 개의 D음의 리듬은 1악장 시작부분과 2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악장간의 연관성 및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 브람스의 작품 경향

이라고도 볼 수 있다.31) 개인적으로는 1878년 여름에 자신의 피아노와 요

하임의 바이올린으로 초연되었고 공개 초연은 1879년 1월29일 빈에서 행해

졌다. 

1886년 스위스의 툰(Thün)에서 두 번째로 작곡된〈바이올린 소나타 No.2 

op.100, A장조〉는 1악장의 첫 세음의 멜로디와 화성진행이 바그너의 악극 

Die Meister singer von Nürnberg(뉘른베르크의 명가수)의 3막2장에 나오는 

발터(Walter)의 아리아 Morgenlich leuchtend im rosigen Schein(아침은 장

미빛으로 빛나고)와 일치하는데, 이 아리아가 ‘발터의 찬양가로 불리고 있

28) Leon Bostein,The compleat Brahms, New york: w.w. Norton&Company, 1999, p.87

29)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493

30) Michael Musgrave, The Cambridge Companion to Brah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216

31) Karl Geiringer, Brahms His life and work, da capo, 1984,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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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op.100 제2번은 “찬양가 소나타”라고도 불린다.32) 

이 곡은 작곡된 그해 12월2일 자신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주자이며 지휘자였

던 J.hellmesberger(1857-1893)에 의해 빈에서 초연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은 1886년 여름 스위

스의 툰에서 작곡하기 시작 하였다. 그는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첼로 소나

타, op.99, 바이올린 소나타, op.100 그리고  피아노 3중주, op.101을 작곡

했는데 다른 작업과는 달리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은 그 당시에 끝맺지 않

았다. 2년후인 1888년에야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33) 이 곡은 다른 소

나타와는 달리 3개의 악장이 아닌 4개의 악장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구조를 

갖고 있다. 단조곡에 생기있는 ‘un poco presto e con sentimento'를 포함

시켰는데 이것은 후대 피아노 음악에 자주 쓰는 분위기로, E minor의 

Capriccio, op.119, No.2에서도 느낄 수 있다.34)

 이곡은 브람스의 당시 성격과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친한 친구였던 음악학자 폴(Carl Ferinand Pohl, 1819-1887)의 죽

음을 접한다. 이후 가까운 지인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간 숙명의 고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영향으로 외롭고 암울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음악 

작품에서도 단조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이 곡은 바이올린 소나타 중 유일

한 단조이며 이러한 당시의 감정이 반영된 곡으로 우수에 찬 분위기가 흐르

고 있다.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은 1889년 4월에 지휘자이며 피아노 연주

자인 한스 본 뷜로(Hans von Bülow, 1830-1894) 에게 헌정되었으며 악보는 

짐로크(simrock)사에서 1889년 출판되었다. 이곡의 공식적인 초연은 1888년 

12월 21일에 브람스의 피아노, 헝가리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후바이(Jëno 

hubay, 1858-1937)에 의해 부다페스트에서 초연되었다.35)

32)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서울: 음악세계, 2003, p.293

33) Leon Botstein, The Compleat Brahms, New York: w.w. Norton&Company, 1999, p.99

34) Michael Musgrave, The Music of Brahms,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191

35) 음악지우사 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서울: 음악세계, 200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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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op.108」제1악장의 구조

                      

 

                 

 제1부(a)

 마디 84-107

 d minor

 제2부(b)

 마디 108-129

 d minor

     재  현  부 

     제  시  부 

 제2주제부

 마디 48-73

 F major

 소 종결구

 마디 74-83

 F major

     발  전  부 

제1주제부

 마디 130-153

 d minor

제2주제부

 마디 186-217

 D→ d 

제1주제부

 마디 218-235

 d minor

경과구

종 결 구

 마디 236-264

d→D  

제1주제부

마디 1-24

d minor

경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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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악장의 동기작법 분석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등한 균형을 이루며 특히 제 1악장 발전부에서의 속

화음(Dominant)의 지속저음(Pedal Point)과 종결구의 으뜸화음(Tonic)의 지

속저음의 조화, 그리고 재현부에서 제 2주제가 먼저 재현되고 난 후 제 1주

제가 나오는 구성은 이 곡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리듬적으로는 부점과 겹리듬이 많이 쓰였으며 특히 당김음과 대위법의 전위

기법 사용이 많이 나타나 브람스의 작곡기법이 잘 나타나있는 곡이다. 

고전시대의 전형적인 소나타형식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브람

스가 고전 소나타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ⅰ. 재현부에서 제 2주제가 원조인 d단조가 아닌 D장조이다.

ⅱ. 재현부의 끝에 제 1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ⅲ. 제시부(83마디)에 비해 발전부(45마디)의 길이가 짧다.

ⅳ. 발전부에서 제 1주제의 요소만 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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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동기 a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1-10. 13-15. 30-33

발 전 부 84-87. 96-99

재 현 부
130-139. 142-145.

168-171. 218-227

종 결 구 236-239. 258-259

  제 1악장에 보이는 Motivische Arbeit

제 1악장의 동기 요소들은 곡 전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기

들이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동기 형태별로 정리 하고, 새롭게 변형되어 

다양함과 동시에 통일성을 갖는 동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기 a의 활용

피아노 파트를 동기의 시작으로 본 이유는 음악이 먼저 리듬적으로 진행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동기 a로 둔다. 

제시부 제 1주제의 동기 a는 Syncopation으로 진행하고 있다. <악보10>

<악보10> m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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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a의 형태는 1악장에서 크게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10>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마디130의 재현부 시작부분에서 나타

나는데 8분음표의 연타로 출현한다. <악보11>

<악보11> mm. 130-131

세 번째 형태는 재현부 끝에 다시 등장하는 제 1주제부의 시작에 나타나는

데 제시부의 a가 화성적이며 오른손과 왼손의 반진행으로 변형되어 출현한

다. <악보12>

<악보12> mm.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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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 1주제의 동기가 곡 전체에 변형되어 등장하는 형태를 그의 

<Piano Concerto No.2 op.83> 의 제 3악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Brahms Piano Concerto No.2> 3악장의 제 1주제부의 동기로 8분음

표 붓점으로 시작된다. <악보13>

<악보13> Brahms Piano Concerto No2. 제 3악장 

두 번째 형태는 16분 음표의 진행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반진행으로 출현한

다. <악보14>

<악보14> Brahms Piano Concerto No.2 제 3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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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형태는 셋잇단 음표로 진행하며 출현한다. <악보15>

<악보15> Brahms Piano Concerto No.2 제 3악장

동기 a가 Syncopation의 형태로 축소되어 출현한다. <악보16>

<악보16> mm.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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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전부 시작의 바이올린 부분이다. 개방현의 사용으로 인하여 2개의 

현을 사용하여 한음을 분리시킴으로써 두 개의 melody line이 생긴다. 

이것은 제 1주제의 마디1-2에서 피아노가 8도 관계 Unison으로 나오는 부분

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리듬이 짧은 변주형태로 새롭게 나온다. <악보17>

<악보17> mm. 84-85

   동기 b의 활용

제 1악장에 동기 a와 함께 많이 등장하며, 특히 제시부의 제1주제에서 제 2

주제로 넘어가는 경과구(mm. 24-47)는 이 동기 b의 활용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경과구에서 제 1주제의 동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곡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동기 b는 제 1주제의 바이올린 선율에 나온다. <악보18>

<악보18> m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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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동기 b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2. 6. 9. 12-13. 23. 26-29. 

 발 전 부 89. 91. 100-101. 103-104. 

 재 현 부

131. 135. 138. 142-143. 152. 

156. 158-161. 163. 165. 167

219. 223. 226. 235

 종 결 구 240-247. 259-261

다음은 b의 동형진행 형태이다. <악보19>

<악보19> mm. 13-14

 3도 관계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이다. <악보20>

<악보20> mm. 27-28



- 40 -

발전부에서 b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모방의 형태로 출현한다. <악보21>

<악보21> mm. 88-90

재현부에서의 b는 모방되어지며 대위법적인 형태로 출현한다. <악보22>

<악보22> mm. 1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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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동기 c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3-4. 7-8. 10. 15. 30-32. 

 발 전 부 92-95. 104-107. 112-115. 

 재 현 부

132-133. 136-137. 139. 144. 

157-158. 160-161. 164-171. 

214-217. 220-221. 224-225. 

227.

 종 결 구 254.

종결구에서 세 번의 하행하는 동형진행의 형태가 나온다. <악보23>

<악보23> mm. 259-261

   동기 c의 활용

제시부 제 1주제의 바이올린에 나타난다. <악보24>

<악보24>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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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축소되어 다른 형태로 출현 <악보25>

<악보25> mm. 30-33

발전부에서 연속 진행의 형태 <악보26>

<악보26> mm. 92-95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동기 a, b, c는 곡 전체에서 자주 활용되며, 특히 발

전부는 이 주된 동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 d의 활용

제시부에서 3:2의 복합리듬(poly rhythm)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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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동기 d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11-12. 16-20.

발 전 부 124-127.

재 현 부 138-139. 145-147. 228-232.

<악보27> mm. 11-12

앞서 보여진 화성적 형태가 아닌 단선율의 3:2 복합리듬의 형태로 나타난

다. <악보28>

<악보28> mm.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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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동기 e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19. 40. 42. 56-58

재 현 부 148. 178.

발전부에서 원래 3:2였던 복합리듬이 4:3으로 세분화 되어 나타난다. <악보

29>

<악보29> mm. 145-146

동기 e의 활용

제시부에서 단3도와 증4도의 음정관계 형태가 나타난다. <악보30>

<악보30> 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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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nversion(전위)되어 나타나는 형태이다. <악보31>

<악보31> mm. 56-58

   동기 f의 활용

제시부의 f는 한 번씩 하행과 상행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32>

<악보32> mm.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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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동기 f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41-42. 72-81. 

짧게 하행과 상행을 반복하는 형태 <악보33>

<악보33> mm. 72-73

셋잇단으로 바뀌어 반복하는 형태 <악보34>

<악보34> mm.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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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구에서 마디 262-263의 상행하는 셋잇단은 <악보34>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악보35>

<악보35> mm. 262-263

 

   동기 g의 활용

제 2주제의 특징은 불규칙 박절의 혼합 Phrase 가 나온다는 점이다.

다음은 제시부 제 2주제의 시작 부분으로 복합박절 2+3+3의 형태가 3번 연

속 진행을 하며 양손은 반진행을 하고 있다. 이어서 마디 54-55에서는 

2+2+4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악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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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동기 g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48-55. 62-71

 재 현 부 186-193. 200-207

<악보36> mm. 48-55

이런 불규칙 박절 혼합 Phrase를 <Brahms Piano Concerto No.1> 제2악장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악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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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7>

동기 h의 활용

성부의 교차가 나타난다. <악보38>

<악보38> mm.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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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악장  동기 h의 활용 마디

 제 시 부 56-58. 74-81 

 발 전 부 89-91. 100-102

 재 현 부 157-167. 208-214

 종 결 구 240-245

이와 같은 성부간에 교차하는 형태는 그의 Piano Concerto에서도 등장한다. 

이곡에선 오른손의 고음과 저음의 교차로 나타난다. <악보39>

<악보39> Brahms Piano Concerto No.2 op.83 1st

  

   동기 i의 활용

발전부는 d단조의 Dominant인 A음이 Pedal point(지속음)로 나오는데

이것은 발전부 전체에서 활용된다. <악보40>



- 51 -

<악보40> mm. 84-87

종결구에서 Tonic Pedal point로 나온다.  <악보41>

<악보41> mm. 2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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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지금까지「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op.108, d단조」를 제1악장의 동기

(Motive)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인 브람스 동기작법

을 이해하기 위해 베토벤과 브람스의 여러 작품을 통해 동기를 이용한 작법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제의 단편인 동기가 곡 전반에 걸쳐 여러 변형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올린 소나타 N0.3 제1

악장에서는 Pedal point(지속음), poly rhythm(복합리듬), syncopation(당

김음)을 주로 사용하여 리듬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속음

은 1악장의 발전부내내 피아노 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의 동기작법 분석을 통해서 브람스는 imitation(모방), 

sequence(동형진행), inversion(전위)등 대위법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제1악

장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도 엿볼 수 있다. 

브람스가 즐겨 사용하는 이 동기작법은 작품 속에서 동기가 원형 그대로 쓰

이기도 하며 리듬이 변화된 형태로 또는 더 작은 단위의 부분 동기로 축소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op.108, d단조의 제 1악장은 여러 동기 요소들이 계속해서 활용

되어 나오면서 곡을 완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에 제시된 동기

들이 곡 전체에 여러 변형을 통해 끊임없이 나오면서 곡의 통일성과 다양성

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올린 소나타 

op.108, d단조는 동기의 활용, 혁신적인 리듬과 화성으로 브람스 특유의 음

악세계를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브람스의 작품에서 동기를 활용한 작곡기법(Motivische 

Arbeit)이 그의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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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f the Motive Work of J. Brahms 

         and the Motive Work of the Brahms Violin Sonata

                      op.108 in d minor, 1st movement

                                    Seo, Seung Hyun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thesis was concerned with a study of the motive work of Johannes 

Brahms(1833-1897), the late Romantic composer of the 19th century, 

and the motive work in the first movement of Violin Sonata op.108 d 

minor.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his 

composition techniques to modify, maintain and develop the basic 

motive in music.

 The Violin Sonata op.108 to be discussed in this study is a work 

that has been composed for a long period of time(1886-1888) as 

Brahms' final composition of his three violin sonatas. The first 

movement, which is made in the form of a sonata, is the work in which 

Brahms' use of motive is well represented.

 The introduction present the purpose and method of study and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e motive is circulated and modified 

through Beethoven's symphony and Brahms's work. And it sought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for the work of violin sonata op.108 and 

discuss the use of the motive. The sustained representation of these 

motivational elements through several modifications can be said to 

give unity to the whole work.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technique of using the motive is a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 in Brahm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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